
거리 순

가 지 간다 어 를 간단 말 냐, ?

그러 내 사랑하는 젊 동, ,

내 사랑하는 직 하나뿐 누 동생 순, ,

사랑하는 그 귀 한 사내,

근 하는 든 여 연 ……

그 청 감한 사내가 어 단 말 냐?

눈 람 찬 한 도시 종 복판에 순 !

나는 지나간 피는 에 사랑하는 한 어 니를

눈 나는 가난 에 여 었지!

그리하여 는 믿지 못할 얼 하 빠를 염 하고,

빠는 가냘픈 를 근심하는,

프고 가난한 그날 에 도,

순 는 마 맡 믿 는 곳 청 가졌었고, ,

내 사랑하는 동 는……

청 연 근 하는 여 를 가졌었다.

겨울날 찬 눈보라가 리창에 우는 픈 그 시절,

계 리에 말 흩어지는 우리들 참새 희들 래

언 눈 걷는 리 어 가슴 스 드는

청 과 듯한 귓 다정한 웃

우리들 청 참말 다웠고,

언 주림보다도 쓰리게

가난한 청 울리는 날,

어 니가 어 우리를 듯한 품 에 주 것

직 하나 거리에 만나 거리에 헤어지 ,

골 에 얼 고 에

꺼질 르는 청 정열 그것 었다.

비할 없는 움 가운 도

얼마나 큰 거움 우리 리 에 빛났 냐?

그러나 가 귀 한 나 사 에



한 청 체 어 갔느냐?

어찌 냐?

순 것, ……

도 고 나도 는 한 사실 니냐?

보 라 어느 누가 참말 도적 냐! ?

눈 나는 가난한 젊 날 가진

한 거움 리는 마 하고,

그 조그만 참말 풍 보다 엷 숨 치 는 간지런 마 하고,

말하여보 라 곳에 가득 찬 고마운 젊 들, !

순 누, !

근 하는 청 감한 사내 연, !

생각해보 라 늘 귀 한 청 감한 사내가,

젊 날 지런한 에 보내 그 여 가락

지 벽돌담에다 달 그리겠 나!

또 거 라 어, .

사내도 커다란 빠를……

남 것 라고는 타 하나뿐 니냐!

눈보라는 튜럭 처럼 거리를 휘몰 간다, .⌜ ⌟

좋다 종 거리가 니냐, !

어 나는 개처럼 고,

내 하여 저 골 들어가 ,

사내를 하여,

또 근 하는 든 여 연 하여……

것 나 행복 청 니냐?


